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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s Opinion

[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성명] 
백남기 농민 ‘외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작년, 故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직후, 
사망진단서작성이 '병사'가 아닌 '외인
사'로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
란이 불거지고 9개월이 지난 6월에 서
울대병원에서는 병사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의료단
체연합의 성명서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의협][성명] 서울대병원은 외인사로 한 번 죽고 병사로 두 번 죽었다.

서울대병원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
서 수정 시기와 방법, 그리고 후속 절
차가 부적절했음을 비판한 인도주의실
천의사협의회의 성명서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의사로서의 양심을 져버
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humanmed.org/bbs/board.php?bo_table=comm&wr_id=122
http://www.humanmed.org/bbs/board.php?bo_table=comm&wr_id=123


News Review
언론속, 인의협회원

[오마이뉴스] 뒤늦게 '외인사' 인정한 서울대병원, 정치적 고려 맞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힌 가운

데, 그간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며 책임

자 처벌을 주장해온 이보라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사무국장의 기고.

▶뉴스보러가기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

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주최로 인도주의실

천의사협의회 등 참여.

▶뉴스보러가기

[(주)피디언] 서울시, 의료취약계층 외국인주민 무료진료…평일 야간까지 확대

▶뉴스보러가기

[주장] 유가족 대응으로 사망 264일 만에 사망진단서 수정... '역사적 오명'

[한국대학신문] 국립대병원 공공성 회복하려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맞다
- 19일 국회 ‘국립대병원 공공성 역할 강화’ 토론회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의료취약계층 외

국인주민 무료진료는 2013년 첫 진료를 시

작해 매주 일요일 치과,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양방진료의 경우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소속 의료진과 개인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전문적인 진료서비스가 가능”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34650#cb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5677
http://www.pedi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976


[매일신문] [의창 醫窓] 의원정심규제(醫員正心規制)

매년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의원정심규제를 
읽는다. 이 규범은 ‘의사의 도리는 정직하게 진료함’
이라고 명확히 밝힌다. 또한 ‘빈부고하로 환자를 차
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의학자는 교만을 버
리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하며 치료를 빙자하여 다른 것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중략) 오늘도 진료실
로 향하며 ‘의원정심규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본다.

▶뉴스보러가기

[경산신문][칼럼]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부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이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국민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김진국(대경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장 

▶뉴스보러가기

[영남일보][이 사람] 이종우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그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질병과 부조리에도 눈을 감
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
각은 변함이 없다. 개인적으로 의료로 문
화활동을 하는데 전단협도 각 단위별 전
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다. 전
단협이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다”고 말했
다.

▶뉴스보러가기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7838&yy=2017
http://www.gsi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board_data=aWR4JTNENTc1MjUlMjZzdGFydFBhZ2UlM0QzMDAlMjZsaXN0Tm8lM0QwJTI2dG90YWxMaXN0JTNEMzA5%7C%7C&search_items=cGFydF9pZHglM0QyNjM=%7C%7C
ㅇ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607.010290809560001


인의협 활동보고

진료사업 운영 방향 간담회

6월 26일 (월) 시청 부근에서 '진료사업 운영 방향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역(남

대문)진료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진료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금 잡아 재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려 합니다. 진료사업에 대한 견해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

간이었습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 존칭생략)  강아름, 김철주, 김현숙, 나백주, 백남순, 이미옥, 이보라, 이현의, 장

영우, 정형준, 한애라 총 11명 ]

- 일시: 2017년 6월 26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남도한식정든님

진료소 활동 - 진행날짜 : 6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동대문) 

                   6월 4일(서남권 글로벌센터)

- 6월 참여 선생님 : 이석영, 장연식, 조홍신, 추대현, 형재원(동대문)

                             강양원, 정형준(서남권 글로벌센터)

- 6월 환자 수 : 62명 (동대문)

<동대문진료소> <서남권 글로벌센터>



국제보건세미나 - 일시 : 2017년 6월 30일 저녁 7시 반

- 장소 : 인의협 강당

 6월 국제 보건 세미나는 김진숙(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 사무관)님을 모시고 '북한 의
약품 정책의 특징과 한계'라는 주제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공동주최했습니다.

교육과 의료의 무상시행은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에게 가장한 부분인 만
큼 북한 역시 무상의료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등으로 인해 고
질적인 의약품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와 함께 다
른 나라와의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의약품지원 사업 등에 있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지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지원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
는 지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색되어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며, 남북의 의료교류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 존칭생략)  강아름, 김나연, 김정은, 박세현, 백재중, 유기훈, 이미옥, 장영우, 정

영진, 정일용(인의협) / 정진미(건치) / 엄주현, 이승지, 한상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총 15명]

기자회견 참석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바란다'
- 6월 21일 (수) / 강아름, 이미옥, 정형준 참석

6.30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지지 기자회견
- 6월 29일 (목) / 김정범, 이미옥 참석



대구·경북 인의협

대경인의협 야유회

 6월 17일 토요일 대구인근 청도 추호식 회원집에서, 대경인의협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폭염경보문자를 울린 날씨답게(?) 가만히 서 있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
로 더운 날씨속에서도 많은 회원분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닭백숙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
습니다. 

군위축산농가 산재사망 관련활동

 지난 5월 12일 군위 축산농가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다 2명의 네팔노동자가 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네팔영사관 주관하에 네팔로 보
내드리고, 다른 한 분은 가족분이 지난 6월 9일 한국에 입국하셔서, 6월 15-18일 늦게
나마 돌아가신분의 빈소를 마련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경인의협이 속
한 이주연대회의에서 함께 빈소를 문상객을 받고,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부산·경남 인의협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역할’ 토론회

6월15일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공공병
원의 바람직한 역할’ 토론회가 있었습니
다. ‘정명희 부산시의원과 사회복지연
대’ 주최로 열렸습니다.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님이 사회를 보고, 
김창훈 부산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님
이 발제를 했습니다. 

성주 '소성리' 평화농활 참가

6월17일~18일 성주 소성리 평화농활에 
의대생들과 인의협 선생님들이 참가했
습니다. 임정균, 송지훈, 김영준 선생님
이 참가했고, 고신의대 2명, 단국의대 1
명 학생들도 참가했습니다.

통일의료모임

6월20일 통일의료모임을 했습니다. ‘통
일의료’ 책 4장을 공부했습니다. 

정운용, 김종목, 노동현, 김환수, 정문
용, 김호영, 김책 선생님이 참가했습니
다.



대전·충남 인의협

6월 14일 머쥐모임

6월14일 머쥐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머쥐모임에서 함께 나눈 책은 『지
리의 힘』 (팀 마샬 저)입니다.  지리가 우
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현재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6월 18일 대전지회 나들이

6월 18일 대전지회 나들이를 진행했습
니다. 

공주 갑사로 나들이를 진행한 후, 김삼
용선생님 댁에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
냈습니다.

6월 24일 탈핵집중행동 의료지원

6월 24일 대전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탈
핵집중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의협 대전지회에서는 의료지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입회원 소개:D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에서 인턴, 전공의를 수료한 후 현재는 대전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Q. 소개 한말씀 부탁드려요~

Q. 인의협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4년 전 대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인의협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대전 인의협의 책읽기 모

임인 ‘머쥐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다윈의 진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

고, ‘와, 의사들끼리 모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좋구나’ 하고 생각했습

니다. 제가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해도 다 진지하게 답해주시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생각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소중한 모임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모임

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전 인의협 선생님들의 인품에 반해 가입까지 하

게 된 것이지요. 



야옹선생이요. ㅎㅎㅎ 제 필명입니다. 저는 만화를 좋아해서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웹툰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평소 취미삼아 끄적거린 만화를 프레시안에 연재하게 

되었고 얼마 전 ‘엄마의사 야옹선생의 초록처방전’ 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다보니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 어떻

게 하면 근거중심으로, 적정수준의 진료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한 내용들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 넵 물론 고양이도 좋아합니다. ^^

Q. 선생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선생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그 이유는요?

Q.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의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

습니다. 특히, 대전 인의협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꺄악~ 저 뉴스레터에 나왔어요!!

Q. 인의협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거창한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다만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저의 시야를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

건이 필요하더라구요. 첫째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

적으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둘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또 매일 만나는 환자분

들과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

하고 즐거워야 하겠지요.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

니다. 

Q.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Coming Soon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광고입니다^^









나가사키
그라운드제로에 가다

제 7회 인의협 의대생 캠프

의대생,

후원계좌 : 512-093237-01-110(우리은행)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타문의 : 02)766-6027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일정_ 8월 6일(일) ~ 8월 11일(금) 5박 6일

8월 6일

일요일

- 인천공항 7시 25분 출발(8시 45분 나가사키 공항 도착)

- 호텔이동

- 견학 등(하루 종일)

8월 7일

월요일

- 오전 : 견학 등

- 오후 :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 개회식

-    밤 : 나가사키 의대생 등의 교류

8월 8일

화요일

- 오전 : 견학 등

- 오후 : 피폭자와의 간담회

-    밤 : 민이렌 교류회

8월 9일

수요일

- 오전 : 원수 폭 금지 세계 대회 폐막식

- 오후 : 藤末 회장 간담회 및 견학

8월 10일

목요일

- 오전 : 군함도 방문

- 오후 : 견학 

8월 11일

금요일
- 나가사키 공항 9시 45분 출발 (11시 10분 인천공항 도착)



2. 사전 세미나 계획

7월 15일

토요일

3:00-4:30

4:50-5:50

강의 - 인의협의 역사와 활동(인의협 공동대표)

책 - 흉터의 꽃(김옥숙, 세움)

7월 22일

토요일

3:00-4:30

4:50-5:50

강의 - 민이렌의 역사

         「차별없는 평등의료를 지향하며」의 역자, 박찬호

책 -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민족문제연구소, 생각정원)

7월 29일

토요일

3:00-5:50 책 - 고쳐 쓴 한국현대사(강만길, 창비)中

         제 1부, 식민지배와 민족해방운동의 추진

3. 영화 '군함도' 관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의 또 다른 이

름 '지옥섬'.

 조선인 강제징용의 대한 역사는 지우고, 일본 

제국주의의 화려했던 역사만을 강조하는 모습

을 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나가사키 캠프에서는 '군함도'를 방문합

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

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려 합

니다.

**일정은 추후공지하겠습니다^^

**세미나 이후, 뒤풀이도 진행합니다^^



 존 경 하 는  인의 협 회 원  여 러 분

 저 는  이 번  과 분 하 게 도  인의 협  3 0 주 년  기 념 사 업 회  준 비 위 원 장

을  맞 게  된  염 석호 입니 다.  

 올 해  인의 협이  3 0 주 년 을  맞 이 했 습 니 다.  역 사 적으 로  의미 가  깊

은  만 큼  3 0 주 년  기 념 사 업을  통 해  지 난  3 0 년 을  돌 아 보 고 ,  앞 으

로 의  3 0 년 을  준 비 하고 자  합 니 다.

 ' 인의 협  3 0 주 년  기 념  책 자’ 를  발 간 하 여  회 고 와  전 망 으 로 의  3 0

년 ,  근 대 의 학  도입 기 부 터  의 사 의  대 사 회 적  역 할 ,  특 히  6 . 1 0 항

쟁  시기 의  인의 협 의  시 대 적  요구 에  대 한  의 의 를  정리 하기 로  했

습 니 다.  집필 은  의 사 학 을  전 공 한  최 규 진  선 생 님이  수고 하고  있

습 니 다.  책 자  발 간사 업 과  더 불 어  북  콘 서 트 를  진 행 할  예 정입니

다.

 3 0 주 년  기 념 식에 서 는  그 동 안  만 나기  어 려 웠 던  여 러  선 생 님 과  

함 께  한 자 리에  모여,  인의 협 의  미 래 를  그 려 갔 으면  합 니 다.  이 를  

위 해 ,  인의 협 의  과 거 와  현 재 를  되 짚어 볼  수  있 는  영 상 제 작 도  기

획 하 고  있 습 니 다 .  또 한 ,  앞 으 로 는  건 강  불 평 등 에  대 한  이 슈 가  

제 기 되리 라  보 고  외 국 의  저 명 한  석 학 들 을  초빙 하 여  ‘국 제 심포 지

엄’을  개 최 하 려  합 니 다.

 이 처 럼  다 양 한  3 0 주 년  사 업 을  준 비 하 기  위 해 서 는  어 느  정 도

의  예 산 이  필 요 해  선 생 님에 게  간 곡 히  후 원 을  부 탁 드 리 고 자  합

니 다 .  선 생 님 의  사 정 을  잘  모 르 고  부 탁 하 여  대 단 히  죄 송 합 니

다 .  첨 부 하 는  파 일 을  보 시 고  후 원 해  주 시 면  알 뜰 하 게  쓰 도 록  

하 겠 습 니 다.

 내 내  건 강 하 십 시오 .

 감 사 합 니 다.

인의협 3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염석호 드림.






